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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일시 2023. 1. 30.(월)

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규성 (044-203-5120)

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진석 (044-203-5131)

장관, 서호주 총리와 핵심광물‧수소 협력 논의

- 이창양 장관, 마크 메그완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 협력 LOI 체결 -

- 핵심광물 보고(寶庫)인 서호주와 협력하여 핵심광물 확보 가속화 -

- 호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해외 청정수소 생산 기반 마련 -  

□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0일(월) 서울에서 마크 메그완(Mark 
McGowan) 서호주 총리와 면담을 갖고, ▲핵심광물, ▲청정수소 및 암모
니아, ▲그린철강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및 ▲한국 기업의 투자·수출 
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 

 ㅇ 양측은 서호주는 철강, 핵심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, 한국은 
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
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고, 

 ㅇ 핵심광물, 청정수소·암모니아, CCUS, 그린철강 및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
프로젝트 발굴, 투자, 제조생산 및 수출 확대 등 지속적인 에너지 협력 
강화를 위한 의향서(Letter of Intent, LoI)를 체결하였다.

   * 서호주는 6개의 호주의 주(state) 중 가장 넓은 주로, 풍부한 광물(철광석, 리튬 등)과 LNG를 
보유하고 있으며, 방대한 토지에 기반하여 상당한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

  ** 서호주 광물 생산량 : 리튬 55,000톤(세계 1위), 코발트 5,600톤(3위), 희토류 22,000톤(4위)
니켈 15만톤(5위), 망간 428만톤(4위) 등

【 면담 개요 】

◈ 일시 / 장소 : ’23.1.30(월) 14:00 ~ 15:00 / 서울 롯데호텔 36층 회의실

◈ 참석자 : (산업부) 이창양 장관, 이원주 에너지정책관,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등

(호주) Mark McGowan 서호주 총리, Catherine Raper 주한호주대사 등



□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활용 확대,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합리적 에너지
믹스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, 
이를 위해 배터리, 전기차,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핵심
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.

 ㅇ 서호주는 리튬,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보고이면서도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
갖추어져 있어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핵심지역으로 평가하며, 
현재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호주의 핵심광물 사업에 
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. 

□ 수소와 관련하여도, 서호주는 북부의 높은 일사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중
‧서부의 이용률 45% 수준의 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
생산에 장점이 있고, 한국은 수소차 등 활용 기술에 강점이 있는 만큼,

 ㅇ 한국 기업들이 서호주 지역에 투자 검토 중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
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,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해 준다면, 
양국의 수소분야 협력의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□ 이 장관과 마크 메그완 총리는 양 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철강·LNG와 
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, 

 ㅇ 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 철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HBI* 생산‧공급 
사업과 LNG 가스전 사업 등에 투자 리스크 및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
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.

  * HBI(Hot Briquetted iron) : 철광석에서 환원가스(CO, LNG 가스 등)를 활용하여 산소를 제거한 

직접환원철(DRI)을 조개탄 모양으로 원거리 수송‧보관에 적합하게 성형한 가공한 철원

 ** 천연가스 수입국 비중(‘22년 기준) : 호주(1위, 25%), 카타르(2위, 21%), 미국(3위, 12%)
 

□ 마크 맥고완 서호주 총리는 ▲수소·암모니아, ▲핵심광물, ▲그린철강 등의 
분야에서 한국과 서호주가 성공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
한다고 밝히고,

 ㅇ 이 장관은 “한국은 서호주와 에너지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
공급망을 확보하고, 해외 청정수소 확보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
된다”고 언급했다.



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규성 (044-203-5120)

<총괄>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진석 (044-203-5131)

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 장 정대환 (044-203-5259)

석탄광물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신승일 (044-203-5258)

수소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이옥헌 (044-203-3950)

수소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(044-203-3953)

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 장 박덕열 (044-203-5230)

가스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심승현 (044-203-5236)

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오충종 (044-203-4690)

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(044-203-46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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